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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ay․Toyobo, 에어백 해외생산 확대
에어백용 섬유 대폭 신증설 … 중국 생산거점 구축에 타이시장 공략도

자동차용 에어백이 세계적인 안전중시 추세를 배경으로 운전석･조수석의 표준장비화, Curtain 에어백이나 

무릎 에어백 등 장착부위가 확대되고 있다.

Curtain 에어백은 자동차의 회전을 상정하고 있어 운전석･조수석용과 달리 일정시간 팽창돼 있어야 하기 때

문에 사용되는 나일론66 기포에는 낮은 기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에어백 생산기업들은 짜는 방식을 고안해 

코팅가공을 개량하는 등 통기도를 낮추는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포의 양은 운전석･조수석･사이드용 3점 합계와 같은 양인 약 1kg에 달해 원사･기포 모두 수요증가가 확

실시되고 있다.

에어백용 원사･기포의 일본시장을 양분화하고 있는 Toyobo와 Toray는 소비자인 일본 에어백 모듈 메이커

의 진출계획과 연동하는 형태로 해외생산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해외생산의 확대는 일본기업 이외의 자동차 

메이커에 채용을 노리는 포석이기도 하다.

Toyobo는 원사는 일본에서 집중생산하고 기포는 일본과 타이에서 생산하고 있다. 수요증가에 대응해 원사 

생산능력을 1년 앞당겨 증설할 계획이며, 2004년 54% 증가한 1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포도 순조

롭게 증설해 일본에서 월 140만m의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2배 증설한 타이에서는 2004년 3월 100만m 생

산체제를 정비할 계획이고 중국에서의 생산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Toray는 2004년 4월부터 원사 생산을 시작한 타이공장을 2005년 6000톤으로 2배 증설하는 한편, 월 10만m

로 증설을 완료한 기포도 2004년 2배 증가한 20만m로 확장해 조기에 50만m까지 증설할 방침이다. 또 중국에

서는 우선 기포의 생산거점을 새롭게 구축해 2004년부터 10만m를 생산할 계획이며, 원사도 南通의 합성섬유 

공장에 3000톤 설비를 설치한 후 조기에 6000톤까지 증설시킬 방침이다.

양사는 일본, 타이에서의 공급체제 강화와 병행해 미국 및 유럽의 수요확보에도 나서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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